
제일영도교회 수요성경강해 2022. 3. 16

미가서 강해 10 
하나님이 찾으시는 삶 (미가 6:1~16)


✞ 들어가면서


❒!"#$%!&'!()


⇢ “*+,”로 시작하는 3개의 단락 / 심판과 회복의 반복 


‣ 1단락: 미가 1~2장  →  1:2 “너희는 *-./0”


‣ 2단락: 미가 3~5장  →  3:1 “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*+,”


‣ 3단락: 미가 6~7장  →  6:1 “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*-./0”


✪ "#$%!12!3!"#$!43456 


❒!"#$!47%!()!


(1) 1장과 마찬가지로 (                )이 배경 ⇢ “89:0” (그림언어)


(2)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(                )이 기반 (신명기 30:16~ )


A.  하나님을 사랑할 것            B.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             C.  순종하면 축복, 불순종하면 저주


‣ 6:1~5  →  하나님은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셨는가? (언약에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드러냄)


‣ 6:6~8  → 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가? (언약의 본질은 무엇인가?)


‣ 6:9~16  → 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상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 (언약에 불성실한 결과) 


✪ “;<%!=>”이 중요한 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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❒!43?5@!A:BCD!;<E!FGB!HI:JK#LM%NOJK#PQR


‣ "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”


(1) “STU” : 영원한, 항상 있는                        (2) “.V” : 기초


⇢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땅의 기초들아!  ☞  언약에 있어서 UW!X+Y 하나님을 상징


‣ “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?”


⇢ “Z#![E\!>:.!]D!^U!_=!`abQ”  ☞  역시 하나님의 (                 )을 강조


‣ 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확증하는 역사적 증거


(1) 출애굽을 통한 “속량”


⇢ 출애굽기 2:24  언약을 cd:Y 하나님


(2)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심


⇢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지도자들  ☞  하나님의 한결같은 ef:2을 상징


(3)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대답한 것


⇢ 민수기 22장~ :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시도, 그러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


⇢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손길


(4) “싯딤에서 길갈까지의 일”


“gh” : 요단강 도하 전 진을 쳤던 곳             “ij” : 요단강 도하 후 진을 친 곳 (12개의 돌을 취한 기념비적 장소)


⇢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에 마주했을 때, 한결같이 “동행”하신 하나님


✪ 하나님의 편에서 부여된 언약적 책임을 UWX= 수행하신 하나님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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✞!kl!men


(1) 내 삶에서도 한결 같으셨던 하나님의 모습 회상하기


(2)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한결 같은가? 


❒!"#!43456!Aop=!:BCq!rD!;<E!HI:st!/u\!vw!:K#QR


Q. 이스라엘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는? 


⇢ 자기의 고착화된 생각(신앙)을 고치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, “들으라” 의 중요성 부각


‣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학 및 신앙


(1)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?


⇢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“_!x!y!z{.*”  ☞  큰 정성을 들인 |:.!]D!}o~!�U!}o를 드리면 하나님이 

기뻐하실까?


(2)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?


⇢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것  ☞  �VU!�%!}�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?


☞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오류


(3) 허물과 죄를 위해서 아들(내 몸의 열매)를 드리면 용서하실까?


⇢ 모압 족속이 몰렉에게 바친 “eY}o”를 상징 / 미가서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 


☞ 하나님을 이방 신을 섬기듯이 섬기려는 악한 시도


✪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피상적인 신앙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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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모습 3가지 (언약의 본질적 요구) 


(1) 오직 (              )를 행하는 일


‣ �%!: 하나님의 율법이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, 속이지 않고 정직한 것, 뇌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,  

반칙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것, 올바름을 추구하고 정도를 걷는 것 


⇢ 정의는 갈망하거나 소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! 정의는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!


Q. 우리는 정의를 추구만 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가?


(2) (               )를 사랑하는 일


‣ e�!: ��� ⇢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“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”를 의미


⇢ 인자를 상실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, 소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의 차원으로 요청하심


(3) 겸손히 하나님과 (                )하는 것


Q.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?


⇢ 낙심되고,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소망하면서, 


끝까지 정의와 인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  ☞ 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


✪ 마태복음 23:23  “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…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

�%와 ��과 ��은 버렸도다” (정의, 인자, 동행)


✞!kl!men3!O�%!��D!/�E!`K#Q


⇢ 역설적으로 회복해야 할 예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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❒!43�5?4!!;<E!��:.!]D!=�,�%!Ilq!�E!l�:K!2�


‣ 핵심: 10~12절 ⇢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데 사용된 3가지


(1) 가증한 에바


‣ “에바” : 35리터 정도의 곡물을 담을 수 있는 광주리 


⇢ 광주리의 부피를 조작해서 사고 파는 양을 속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함


☞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시는 불의한 방법


(2) 부정한 저울 / (3) 거짓 저울추


⇢ 사고 파는 물건의 무게를 조작


‣ “내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깨끗하다 하겠느냐?”


⇢ 공정하고 공평한 저울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


레위기 19:35~36  “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!�%�!>:.!�T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

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”


✪!�%%!�)#!q�!���!#� e#Q


☞ 정의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적 행위 


‣!?¡¢!=:E!B£¤!:BC%!2�q!¥¦


(1) 치유의 하나님  ☞  그러나 §¨을 보내시는 하나님


(2)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 ☞ 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©ª하게 하시는 하나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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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채워주시는 하나님  ☞  M«하게 하시는 하나님


(4)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 ☞  빼앗아 가도록 Z¬s­®K 하나님


(5)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의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  ☞ 추수, 기름, 포도주 등 ¯°-!«±:.!!]K!:BC


⇢ 언약의 길이 아니라 ²³�´!{�%!i을 걸어갔기 때문


Q. 무엇이 오므리와 아합으로 대표되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길인가? 


⇢ 


‣ 조소거리와 수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& 조소와 수욕의 대상으로 전락한 교회의 현실


Q. 우리가 치유와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, 수치와 조롱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

회복할 수 있을까?


☞ 0µ!iD!¶0·!


오직 정의를 행하고, 인자를 사랑하고,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,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.


“변칙을 버리고 본질을 선택하자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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